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슬기로운 적극행정 공무원

< 8.31일 금주의 주인공 >

주인공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홍성준

“적극적 규정 해석으로 영세 수리조선소를 살리다”

□ (상황) 항만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’19.6월부터 경비검색인력을 1명에서 2명

으로 늘리기로 하자, 영세한 수리조선소에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

□ (적극) 홍 서기관은 기존에 부두와 수리조선소 안벽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

하던 관행을 깨고 ‘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’을 수리조선소 입장에 

맞게 해석하여 부두와 그 외 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차등해서 적용

      * 부두 출입구는 경비·검색 인력 2명 이상 배치, 수리조선소 안벽은 1명 이상 배치

  ㅇ 이해당사자와 국가보안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차등 기준을 마련하여 

선 조치하고,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령개정까지 완료

☞ 관행처럼 해오던 기존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극 해석하여

영세 수리조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+ 수리조선소의 항만보안시설 유지

주인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운용, 김형수

“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”

□ (상황) 어린이보호구역, 비신호 횡단보도 등은 야간 교통안전에 특히 취약

함에 따라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

□ (적극) 성 주무관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‘활주로형 횡단보도’를 도입 추진

ㅇ 그러나,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규정인 ‘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’과 배치

ㅇ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규정을 개선하고 활주로형

횡단보도 도입 → 교통사고 예방 효과(사고재발률 1%) + 부산 등 벤치마킹

☞ 규정 탓하지 않고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돋보이는 사례

설치 전 설치 후


